
도내 21대 총선결과는 민주당의 압
승으로 끝났다.

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
역으로서 특별한 이변은 일어나지 않
았다.�
그동안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나타난

결과도 무소속을 제외하면 민주당이
앞서왔다.�
도내 10개 선거구중 9개 선거구를 민

주당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총선 결
과와 희비가 교차했다.
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과열 혼탁선

거를 보이면서 민주당에서 몇 석을 빼
앗기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다.�
하지만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 외에

는 군소정당의 몫은 없었다.�
4년 전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일

면서 민주당은 도내에서 참패를 했었
다.�
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혹시나 새로

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
도 있었지만 결과는 민주당 승리였다.�
전북을 비롯한 전남에서 민주당의

압도적 승리는 의미가 크다.�
호남에서 싹쓸이는 문재인 정부의

개혁과제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
기 때문이다.�
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여당에게 악재

로 다가왔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
응 전략이 빛난 결과였다.�
도내에서도 민주당 여론은 큰 변화

를 보이지 않았다.�여론 조사기관에서
발표와 차이를 보인 것이다.�
얼마 전 까지만 해도 군산,�남원의

무소속 바람과 전주병 선거구는 혼탁

한 양상을 보여줬다.�
군산 선거구만 해도 현역인 김관영

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지
만 선거 결과는 신영대 후보로 결정

됐다.�
도내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이용호

후보가 당선됐다.�
민주당은 호남에서 무소속 이용호

후보에게 한 곳을 내줬다.�
이용호 당선인이 호남에서 무소속으

로 당선된 것은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
밖에 해석되어지지 않는다.�
호남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여론이

었지만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은 꽃을
피웠다.�
한편으로 민생당은 도내에서 뿐만

아니라 전국에서도 한 석도 차지 하지
못하는 불운을 겪었다.�
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정동영

후보의 패배와 지난해 녹색바람의 주
역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 볼 수밖에
없게 됐다. /특별취재반

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
정당에서 승리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.
어느 정당이 승리 하느냐에 따라 정

국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.�
결과는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

로 끝났다.�
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에 없었

던 큰 변화도 있었다.�
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

된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
향을 미쳤다.�
이번 정부 여당 승리의 원동력은 문

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�방역대책에
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�
中國發(중국발)�코로나19는 전 세계

로 확산 되면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방

역 및 확산방지를 포함한 치료율에서
선구적 역할을 했다.�
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

관심은 더 높아졌고,�그 결과 유권자
들의 참여율도 높아졌다.
높은 투표율은 정부여당에게 유리한

조건으로 작용했지만,�보수층은 상대
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 하게 됐다.�
이러한 정부 대응은 유권자들에게

큰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.�
정부여당의 과반의석 차지는 향후

정국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.
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

정국주도권에서 앞서기 때문이다.�
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국

주도권 확보를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

브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.�
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.2%를 기

록했다.�
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투표율로

는 최고치이며,�지난 1992년 14대 총선
(71.9%)�이후 28년 만에 최고 기록이
다.�
지난 29대 총선 때 투표율 58%보다

8.2%p(포인트)�높은 수치다.�
역대 총선 투표율은 Δ14대(1992년)

71.9%�Δ15대 63.9%�Δ16대 57.2%�Δ
17대 60.6%�Δ18대 46.1%�Δ19대
54.2%�Δ20대 58.0%였다.�
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

집계에 따르면,�전국 4399만4247명 유
권자 중 2912만8040명이 투표에 참여
한 것으로 집계됐다.�
지난 10~1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

표(투표율 26.69%)�가운데 관내 사전

투표 결과와 관외 사전투표,�거소투표,
재외투표,�선상투표,�자가격리자들의
투표까지 합산한 수치다.�
시도별로는 울산이 68.6%로 가장 높

은 투표율을 보였다.�
세종 68.5%,�서울 68.1%,�전남 67.8%,

경남 67.8%,�부산 67.7%�등 순으로 뒤
를 이었다.�
수도권인 서울 68.1%,�경기 65.0%,

인천 63.2%를 기록했다.�충남은 62.4%
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.�
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투표는

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
1만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.�
15만7000여명의 투표관리인력이 투

입됐으며,�투표지분류기는 2070여대,
투표지심사계수기는 6610대가 사용됐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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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을 전주병 익산갑 익산을

21대 총선 도내국회의원·군수 당선자

최종투표율 66.2%… 28년만에최고치


